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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 종교와 방한 관광수요의 영향 관계 분석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s in Southeast Asia and 
Tourism Demand in Korea

김도훈*

Kim, Do-Hoon*

요 약 본 연구는 국제관광수요를 결정하는 문화요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적 관심과 종교에 대한 이해의 필

요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요인이 방한관광수요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실증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종교요인이 관광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방한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종교적 특색이 잘 나타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선정하였다. 설명변수는 경제요인인 GDP와 명목환율 그리

고 특성효용이론에 기초하여 종교적 다양성을 관광수요 모형의 특성 요인 변수로 선정하였고. 중력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GDP 경우 방한관광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목환율 변수와

종교적 다양성 변수는 방한관광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는 한국을 방문하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경우 관광목적지를 선택에 있어 종교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들은 종교적으로 유사한 목

적지를 선택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동남아시아 지역, 종교적 다양성, 특성효용이론, 방한관광수요, 중력모형

Abstract As part of the research on cultural factors that determine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regional interest and the need for understanding reli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how religious factors affect tourism demand in Korea to find out that religious factors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ourism polici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target areas were selected as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relatively many tourists 
visiting Korea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re well known for their religious characteristics. GDP and 
nominal exchange rate, which are economic factors, were selected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religious diversity 
was selected as a characteristic factor variable of the tourism demand model based on the characteristic theor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gravity mode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t was found that 
GDP has a positive effect on tourism demand in Korea. Nominal exchange rate variables and religious diversity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ourism demand in Korea. We have confirmed that relig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ourist destinations for Filipino, Thai, and Malaysian tourists visiting Korea, and 
they choose religiously similar dest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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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엔데믹(endemic) 시대를 맞아 일상회복이 가속화되

면서 세계 관광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정

부는 국제관광수요 조기 선점을 위해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정하였다. 특히 한

국관광시장에서 주력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편중된 구

조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데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

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방한관광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동남아

시아 국가의 성장가능성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역의 경제요인이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21

국가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92%), 태

국(90.8%) 등 7개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한

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광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경제

규모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의 경우 경제규

모는 3조 3,500억 달러로 세계 5위,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9년 4.8%, 2020년 4.9%로 세계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규모 측면에서 인도

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태국과 필

리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1].

어느 국가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 요

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경제규모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

한관광수요 결정요인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인종적, 종교적 혹은 사회적 집

단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온 관습적인 가치 및 신념

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3]. 이런 문화는 사람들이 정보

를 선택하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또한 문화를 의사결정에 도

움을 주는 경험법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5]. 즉 관광

이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문

화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

나 문화적 친화성이 국제관광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메

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

우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종교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에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치적 변수를 통제한

후 공통 종교를 공유하는 것이 양국 관광 흐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6]. 이런 연구

결과는 종교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수요 요인이

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광수요 결

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인 특히

종교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제관

광흐름의 결정요인으로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

들이 있는데 이는 종교여행 활동과 성과를 다루는 연구

인 순례와 같은 사례연구들과 관광목적지에 초점을 맞

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여러 문헌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동

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징으로 종교의 강력한 역할

을 들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 문화를 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7]. 이와 같이 동남아

시아 지역은 관광수요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회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인 종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 중

문화요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적 관심과 종교

에 대한 이해의 필요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종교적 요인이 방한관광수요에 대하여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정함으로

써 종교요인이 관광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

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본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첫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종교적 다양성은 방

한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종교적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종교와 관광

종교와 관광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우선, ‘종교관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

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종교관광과 고고학의 교차에 대

한 개념적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교관광에 대한 명

확한 설명과 고고학적 유적지와 종교유산, 종교관광의

연관성, 유적지의 공급 중심 유형과 방문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8]. 두 번째 주제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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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목적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그 중 베트남의

종교 관광 자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 경관이

어우러진 종교관광 목적지로서 호치민 지역의 종교 경

관별 특성과 지역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9]. 세 번째

는 종교의 관광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우선

중국 내 종교 현장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동기를 평가하

는 측정 척도를 개발한 연구가 있다[10]. 그리고 관광객

의 동기를 분류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각 방

문자 그룹은 고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방문자는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 관광객

의 동기에서 세속적인 방문의 개념은 비종교적인 성지

로의 여행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접근방

식은 관광과 종교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12]. 종교적 동기

와 행동보다는 영적 측면에서 순례에 대해 논의하기 시

작하면서 순례는 더 이상 종교적 여행의 전유물이 아니

며, 많은 유형의 관광객들은 영적 행복, 깨달음, 지식,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탐구에 의해 종교적 목적지로 여행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관광과 종교관광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

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13]. 네 번째 주제는 종교관광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우선 방문자 경험, 활동 및

편익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방문자의 정신적 경험을

포함하여 다른 현장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

다[14]. 그리고 종교에 따라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이 관

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사회적 거리개념

을 사용하여 종교적 목적지의 관광객을 이해하고자 하

는 연구가 있다[15]. 예루살렘에서 무슬림, 유대인, 기독

교인의 경험을 특징짓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종교관광

경험은 정신적 관여, 소속, 정서적 연결 및 휴식으로 구

성된 다면적인 구조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16]. 다섯

번째로는 국제관광 흐름의 결정요인으로서 종교의 역

할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는 종교를 관

광의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그리스 정교회 관광의 사례

연구를 통해 관광객들 사이의 차별화가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을 주장한 연구가 있다[17]. 산티아고 방문을 다루

는 연구에서는 산티아고와 새로운 근처의 목적지인 피

스테라(Fisterra)는 순례의 의미가 상업화된 대중 관광

의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관

광과 종교의 탈분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18]. 여섯 번

째 주제로는 지속가능성,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속가능

한 관광개발 등과 같은 개념을 기초로 한 연구들이 있

다. 이는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태도와 대

응, 관련 영향, 물리적 환경과 지역주민의 갈등 등의 문

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관광학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

인다. 과잉관광과 종교 유적지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문제도 관련이 있다. 중국 소림사의 상업화에 대한 비

판적 연구가 한 예이지만, 이러한 성지의 과도한 상업

화는 불교적 가치와 철학에 역행할 수 있다[19]. 그리고

무슬림의 특성과 배경이 강한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의 비이슬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연구기 있다[20]. 위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관광흐름의 결정요

인으로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종교여행 활동과 성과를 다루는 연구인 순례와 같은 사

례연구들과 관광목적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

분이다.

2. 동남아시아 지역의 종교적 특성

동남아시아 지역은 크게 대륙부와 도서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륙부에 있는 국가들은 불교문화권에 속한

다. 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3-2세기경부터 인

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이어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중 태국과 캄보디아, 미

얀마는 인구의 90% 이상이 상좌부불교를 믿는다[7]. 동

남아시아 상좌부불교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

되고 있으나 불교가 국민 대부분의 생활과 정체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도서부는 과거에 이슬람이 전파된

곳으로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지역이다[7]. 인도네시아

의 경우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슬림 인구 비율이 50%이지만, 인도네시아 다수

민족인 말레이인 경우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

리고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거치

면서 가톨릭이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인구의 83%가 가톨릭 신자이다[7]. 이상에서 알 수 있

듯이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구의 절대다

수가 하나의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 하지만 불교가 우

세한 태국이나 가톨릭이 우세한 필리핀의 경우 남부 지

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무슬림이 있다. 또한 무슬

림이 지배적인 인도네시아에도 개신교나 힌두교가 우

세한 지역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프랑스의 지배를 받

은 남부 코친차이나 일대엔 가톨릭 신자들도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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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정권이의 영향으로 무종교인이나 무신론자도

상당수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미얀마의

경우 산간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개신교가 강세이다. 이

처럼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 종교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종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국가통

합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지역통합 과정에서 중앙의 종교 문화를 주변부로 확산

시키고 강요하는 문화제국주의적 양상을 전개시켰다.

이처럼 종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적 특

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은 관광객들의

목적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속성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남

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관광수용 결정요인과 특성효용이론

관광수요 결정요인은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말한다.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종류

나 영향력은 지역, 나라, 그리고 문화권이나 시기마다

달라 한마디로 결정인자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

다. 많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 변

수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요인들로 경제요인인 개인소

득(또는 가구소득)과 관광비용은 여전히 주요한 요인이

지만, 정치적 안정성, 기후, 해안경관, 개인적 동기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들(나이, 젠더, 결혼상태, 가구 크

기, 직업)이 점차 미시적 관점의 계량경제 관광수요 모

델링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관

광수요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으로 경제요인

이외에 종교요인에 주목하는데 이 새로운 접근법은 특

성효용이론(characteristics theory)에서 힌트를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효용이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국제

관광수요의 결정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

고자 한다.

특성효용이론은 어떤 상품(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그 상품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제 특

성(characteristics)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21]. 이 이

론에 따르면 어떤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수요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제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특성에는 정치적 안정성, 기후, 해안 경관,

기타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종교는 관광목적

지 국가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효용이론에 기초하여

종교를 관광수요 모형의 특성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지배적인 종교가 있으면서 소수 종교가 함께 존재하는

종교적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증분석에

서 종교요인은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변수설명

국제관광수요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연구기법은 계

량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

교 요인이 국제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패널데이터 분석법을 활용할 것이다. 패널데이터 분

석법은 국가 간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수요의 근

본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하다. 그리고 국가 간

관광 흐름 분석을 위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도

입할 것이다. 이는 중력모형이 국제관광수요 분석에서

문화적 거리와 같은 문화요인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때

자주 활용되고 최근에는 국제무역뿐 아니라 이주, 외국

인 직접투자, 관광흐름 등의 설명에도 적용되고 있다

[22].

중력모형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원리에서 힌

트를 얻어 양국 간의 무역 흐름을 양국의 경제 규모와

양국 간의 거리 요인을 통하여 설명하는 모형이다.. 중

력모형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23].

 


 (1)

식(1)에서 는 양국 간 교역규모, 는 국의

GDP, 는 국의 GDP, 는 국과 국간의 거리, 
는 비례상수이다.

본 연구의 방한관광수요 모형은 경제요인과 종교요

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식(2)에서  는 관광객 원천국 에서 관광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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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의 방문객의 숫자,  는 관광객 원천국 

의 GDP와 관광목적지 국 GDP의 곱의 값,  는

관광객 원천국 와 관광목적지 국 사이의 명목환율,

 는 관광객 원천국 와 관광목적지 국 사이의
종교의 다양성지수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동남아시아 지역은 문화에서 종교가 강력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종교적

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관광목적지 국가로 한

국을 설정하였고 관광객 원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방한관광객 수, 경제적인 규모, 종교적 특색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

도별 자료를 사용하며 변수들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

다. 종속변수인 방한관광수요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말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관광객 수로 설정하였

다. 방한 관광객 수의 출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다

[24]. 설명변수는 GDP와 명목환율 그리고 종교로 설정

하였다. GDP와 명목환율은 소득과 상대가격의 대리변

수로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량적 영향

요인이다. GDP와 명목환율은 KOSIS 국가통계포털에

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25]. GDP 변수는 한국

GDP와 방한 관광객 원천국 GDP의 곱의 값을 사용하

였다. 명목환율은 방한 관광객 원천국의 달러 환율을

한국의 달러 환율로 나누어 구하고, 2015년도를 기준으

로 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또 하나의 설명변수는 특성

효용이론에 기초하여 종교를 관광수요 모형의 특성 요

인으로 선정하였다. 종교요인은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

하였고 Pewresearch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26]. 종교의 다양성 지수는 아래 식(3)과 같이 구할 수

있다[27]. 이것은 각 나라의 종교에 대한 허핀달 지수

(Herfindahl index 즉, 각 나라의 종교 집중도를 나타내

는 지표)이다.

  
  






  




 (3)

식(3)에서 r은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 통합), 이슬람

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기타(무교 포함)의 6개 주요

종교에 대한 소속 인구의 비율이다. 이 지표는 더 많은

수의 종교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을 때 하나로 커진다.

따라서 이 다양성 지수는 각 국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종교에 속할 확률이다. 즉 관광목

적지 국가와 관광객 원천국 국가의 두 개인이 믿는 종

교가 다른 종교에 속할 확률의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력모형은 고정효과 최소자승법

(OLSFE)으로 추정된다. 국가 고유의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거리, 공통 국경, 언어,

식민지 관계, 공통 종교 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

추정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는 패널 추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모형은 패널 고

정효과 모형의 특수 형태다. 중력모형을 적용할 경우

분산(heteroskedasticity) 문제와 누락된 관측치(missing

values)의 처리문제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Pewresearch에서 제공한 데이터로 측정방법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종속변수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의 방한 관광객 수의 경우 0인 경우가 없고, 국제관광

수요를 결정하는 설명 변수들 중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

이 특정 지역에만 다르다고 보기가 어려워, 고정효과

최소자승법을 활용한다.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들에 나타나있다.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방한 필리핀

관광객의 평균 방문객 수는 약 127,200명으로 조사시작

연도인 2006년 42,207명에서 2019년 285,080명으로 꾸준

히 성장하여 14년 동안 약 675.4% 성장한 것으로 나타

났다. GDP(양국 GDP의 곱의 값)는 국제금융위기인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명목환율 지수는 2009년 92.90로 가장 낮았고,

2006년에 13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05.76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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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필리핀 관광수요 변수들의 통계량
Table 1. Statistics of Philippine tourism demand variables

구분
Y(방한관광
객 수: 명)

GDP(양국GDP
곱의 값; 10조
US 달러)

EX(양국
명목환율
지수)

평균값 127,200 360.775 105.76

중앙값 105,048 361.910 100.88

최대값 285,080 622.096 133.60

최소값 42,207 134,391.48 92.90
표준편차 80,112. 164,898.83 12.27

표2는 방한 태국 관광객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

이다.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82,899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 72,201명에서 2019년 484496명으로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2013년과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

하였지만 조사기간인 14년 동안 약 671%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GDP의 경우 2009년과 2015년 마이너스 성

장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목환율 지수는 2019년 87.96로 가장 낮았고, 2006년에

131.03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05.76으로 나타났다.

표 2. 태국 관광수요 변수들의 통계량
Table 2. Statistics of Thailand tourism demand variables

구분
Y(방한관광객
수: 명)

GDP(양국GDP
곱의 값; 10조
US 달러)

EX(양국
명목환율
지수)

평균값 282,899 526.997 99.57

중앙값 30,0754 542.097 98.08

최대값 484,496 898.639 131.03

최소값 72,201 233.422 87.96

표준편차 145,080 214.727 12.60

표 3은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기초통계량을 나

타낸 것으로 평균 방문객 수는 약 90,693명으로 나타났

다. 방문객 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 2006년 24,897명에

서 2019년 192,606명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약 7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GDP의 경우 2009년과 2015

년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명목환율 지수는 2010년 66.45로 가장

낮았고, 2018년에 109.31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85.41

으로 나타났다.

표 3. 인도네시아 관광수요 변수들의 통계량
Table 3. Statistics of Indonesia tourism demand variables

구분
Y(방한관광
객 수: 명)

GDP(양국GDP
곱의 값; 1조억
US 달러)

EX(양국
명목환율
지수)

평균값 90,693 111.5476 85.41

중앙값 93,448 121.1874 82.09

최대값 192,606 1,847.63 109.31

최소값 24,897 383.705 66.45

표준편차 56,065 490.379 14.91

조사대상국 중 평균적으로 방한 관광객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이었으며, 다음으로 필리핀과 인도네

시아 순으로 조사되었다. GDP 평균 역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수 증가율은 인도

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조사대상국의 종교적 다양성 지수를 보여주

고 있다. 종교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

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필리핀, 태국의 순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불교가 우세한 태국이나 가톨릭이 우세한

필리핀의 경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무슬

림이 있으며, 무슬림이 지배적인 인도네시아에도 개신

교나 힌두교가 우세한 지역이 있는 선행연구를 반증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 각국의 종교의 다양성 지수
Table 4. Religious diversity index of each country

구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다양성 지수 1.6 1.5 2.6

2. 중력모형 분석 결과

표 5는 고정효과 최소자승법(OLSFE)으로 추정한 동

아시아지역 종교와 방한 관광수요와의 영향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중력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F값

은 31.947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모형의  값은 .716이고 수정된  값은 .694로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약 6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방한 관광수요에 대한 추정결과 중력모형의 변수들

은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기대되

는 부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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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 확인을 위해 공선성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공

선성 통계량이 다중공선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

적으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 이상이

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 설명변

수들의 VIF 값이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GDP 경우 추정 계수 값이

2,808.02으로 방한 관광수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와 한국

의 GDP가 증가할수록 한국으로 방문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명목환율의 경우 방한관광수요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환율의 상승은 관광객 원천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관광비용의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에 방한 관광수요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관심

변수인 종교적 다양성 변수는 방한 관광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적 다양성이

클수록 방한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국을 방문하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경우

관광목적지를 선택에 있어 종교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들은 종교적으로 유사한 목적지를 선택한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표 5. 방한관광수요 모형 추정
Table 5. Estimation of the demand model for tourism in korea

Variable Coef. std. Error t-Statistic Prob. VIF

Y 898703.9 122913 7.311705 0.000

GDP 2808.02 0.03487 8.052897 0.000 4.00

EX -2853.62 861.7028 -3.3116 0.002 2.06

DV -33869.2 35853.23 -9.44663 0.000 6.76

R2 .716, Adjusted R2 .694, F-Statistic 31.947, Prob(F-Statistic)
0.000

자료) 종속변수 : Y : 방한 관광객 수, 설명변수 : GDP : 한국
GDP × 방한 관광국 GDP, EX: 한국-방한 관광국 명목환율
DV : 종교의 다양성 지수

Ⅴ. 결 론

종교는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동기를 부여하든 제

약하든 관광객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특성효용이론적 관점을 수용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 종교, 관광 현상 간의 연

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종교요

인과 방한관광객 수요의 영향 관계에 대해 정량적 분석

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

지역의 관광 매력에 대한 종교의 기여는 여러 문헌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지순례에 대

한 특정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량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명확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

고 문화와 종교 그리고 관광의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한 연구결과는 관광 기관과 관광정책 입안

자들이 한국의 관광경쟁력 향상에 있어 실무적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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